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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1.5.(화) 15:00 배포 2024.11.5.(화) 10:00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

◈ 고난도 금융상품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

  금융위원회는 11.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시청자들은 온라인(유튜브) 댓글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요 >

▪ 일시 / 장소: ’24.11.5.(화) 15:00 /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

▪ 참 석 자

ㆍ[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은행과장

ㆍ[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ㆍ[학계·연구기관] 안동현 교수(서울대), 신인석 교수(중앙대), 박선영 교수(동국대),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 이효섭 박사(자본연구원)

ㆍ[업계] 이인균 본부장(은행연합회), 정형규 본부장(금융투자협회)

ㆍ[소비자계]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정민 연구위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 

김재영 법제연구팀장(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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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

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발제에서 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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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주제 발표자료 요약

총괄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책 임 자 과  장 김수호 (02-2100-2630)

담 당 자 사 무 관 윤송이 (02-2100-252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 임 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 당 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3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책 임 자 국  장 이길성 (02-3145-5700)

담 당 자 팀  장 이승훈 (02-3145-5685)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 임 자 (代)국 장 이동규 (02-3145-7570)

담 당 자 팀  장 임잔디 (02-3145-7587)


